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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대의 성불평등인식과 우울의 관계에서

상태분노와 반응적 공격성의 이중 매개효과*

 문  지  효        배  성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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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학과          심리치료학과

                             석사 졸업            부교수

본 연구는 2030세대를 대상으로, 성불평등인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그 관계에서 상태분

노 및 반응적 공격성의 이중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만 19세

에 이상 39세 이하의 성인 471명(남성 238명, 여성 233명)을 대상으로 성불평등인식 척도, 상

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STAXI-K), 반응적 공격성 척도, 한국판 우울 척도(CES-D)를 포함한 온

라인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

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성불평등인식은 우울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 상태 분

노와 반응적 공격성은 각각 부분 매개효과를 보였다. 또한 상태분노에서 반응적 공격성 순으

로 이어지는 이중 매개경로가 성불평등인식과 우울 간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성불평등인식이 2030세대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과정을 밝히며, 2030

세대의 정신건강 개입 시 정서 및 행동적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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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우울증 환자는 약 35.1% 증가하

였고, 특히 20대의 환자 수는 같은 기간 동안 

127.1% 급증하는 등 초기 성인기에 우울 문제

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2). 초기 성인기는 대학 진학, 거주 독립, 

취업 등 다양한 사회․심리적 변화를 경험하

는 시기로, 이 시기의 급격한 환경 변화는 심

리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우울의 위

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성정혜, 김춘경, 2017; 

이주영, 2013; Arnett, 2014). 

초기 성인기의 우울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

라 사회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민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 우울장애는 높은 

유병률과 의료비 부담을 동반하는 주요 정신

질환으로 보고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심사평가원, 2010). 이러한 의료 통계를 바탕

으로 한 후속 연구에서는, 2010년 우울증으로 

인한 작업 손실 비용이 약 6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어 국가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근태, 

2012). 특히, 경제활동의 핵심 계층인 20–30대

의 우울 증가 현상은 생산성 저하와 노동시장 

이탈을 유발하여 장기적으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이현주, 정은희, 2016). 또한, 

초기 성인기는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장기적

인 삶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중요한 시기이므

로, 이 시기에 형성된 정신건강 문제가 지속

될 경우 중․장년기 및 노년기까지 영향을 미

칠 가능성이 높다(송지영 외, 2018; Havighurst, 

1972). 

기존 연구들은 초기 성인기의 우울 관련 요

인으로 부정적 자기 평가, 학업․진로 스트레

스, 낮은 자존감 등 개인적 요인을 주로 탐색

했으나(김경숙, 2020; 김지경 외, 2018), 사회․

문화적 맥락의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

다(정슬기, 김지선, 2021; Cabezas-Rodríguez et 

al., 2020). 반면 최근 연구들은 경제적 불평등, 

주거 환경, 사회적 관계와 같은 사회․맥락적 

요인이 초기 성인기의 우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정슬기, 김지선, 

2021; Cabezas-Rodríguez et al., 2020). 특히 젠더 

요인으로서 성불평등인식은 한국 사회의 갈등 

양상을 반영하는 동시에, 청년 세대 정신건강

의 핵심 요인으로 부각되었다(송나경, 2020; 

정슬기, 김지선, 2021; Pascoe & Smart Richman, 

2009).

성불평등인식은 개인이 사회 전반에서 성

별 간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남녀 간 불평등뿐만 아니라 성별을 

기준으로 한 차별 전반을 포괄한다(김경숙, 

2020; 박은지, 2020). 실제로 성불평등을 경험

한 빈도가 높을수록 인식 수준이 상승하는 경

향이 보고되었으며(류연규, 김영미, 2019; 임혜

경, 최금순, 2020), 이러한 인식은 분노와 우울

을 매개하는 심리적 기제로 작용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마경희 외, 2018; Pascoe & Smart 

Richman, 2009). 예컨대 마경희 외(2018)는 성차

별 경험이 남성 집단의 성불평등인식을 강화

하고, 이로 인해 분노 수준이 높아져 결국 우

울로 이어진다고 보고하였다. Pascoe와 Smart 

Richman(2009)의 메타분석 역시 지각된 차별이 

분노와 무력감을 촉발하고, 이로 인해 우울 

및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가 유발된다고 제시

하였다. 또한 Munar(2018)는 구조적 불평등 상

황에서 분노가 가장 빈번하고 직접적으로 나

타나는 정서임을 강조하며, 이후 우울을 예측

하는 핵심 요인임을 밝혔다. 즉, 성불평등인식

이 분노를 매개로 우울로 이어지는 경로가 반

복적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분노가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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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반응을 넘어 불평등 경험에서 ‘부당함

(injustice)’을 환기시키는 핵심적 반응임을 시사

한다(Agnew, 2001).

분노(anger)는 사소한 불쾌감에서 극심한 분

노까지 다양한 강도로 나타나는 정서로, 상태

분노(state anger)와 특성분노(trait anger)로 구분

된다(Spielberger et al., 1995). 상태분노는 특정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분노 상태를 

의미하며, 선행연구에서 상태분노는 초기 성

인기의 우울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보고

되었다(고영인, 1994; 박민향, 정계현, 2018; 이

원희, 김춘자, 2006). 특히 한국 2030세대 남성

의 경우 성불평등인식이 여성혐오 표현과 결

합되어 사회적 무력감 및 열패감을 강화하고, 

이는 우울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안상수 외, 2015; 연지영, 이훈, 2020; Fleming 

et al., 2018). 여성 역시 성불평등 상황에서 

상태분노가 증가하지만, 주변의 역차별 비난

과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불안과 우울이 동

시에 증가하는 경향이 보고되었다(강희영, 최

유정, 2019; 홍지아, 2022; Radke et al., 2016). 

즉, 성불평등인식이 유발하는 분노는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표출되며, 이는 곧 우울

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성별 차이를 형성한다

(손은주 외, 2017; 이수연 외, 2012; Garcia et 

al., 2010; Remen et al., 2002). 더 나아가 분노

는 개인이 차별적 경험에 직면했을 때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정서일 뿐 아니라, 차별의 

부당성을 드러내는 사회적 신호로 기능한다. 

그러나 분노는 동시에 사회적 지지를 약화시

키고 대인 갈등을 심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무

력감과 우울을 증폭시키며(Munar, 2018), 단순

한 감정적 반응을 넘어 불평등 경험의 심리

적 영향을 설명하는 핵심 매개 요인으로 작

용한다(Pascoe & Smart Richman, 2009).

성불평등인식은 분노뿐 아니라 외현화 행동

에도 영향을 준다. 공격성(aggression)은 분노

가 대인관계 속에서 행동으로 표출된 형태로, 

언어적․신체적 행동을 포함한다(Lauritsen & 

Heimer, 2008). 공격성은 일반적으로 선제적 공

격(proactive)과 반응적 공격(reactive)으로 구분되

며(Poulin & Boivin, 2000; DeWall et al., 2012), 

반응적 공격성은 좌절이나 위협 상황에서 촉

발되는 충동적․분노적 반응으로, 격렬한 분

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Berkowitz, 1989). 반

복된 성불평등 경험은 분노와 좌절을 누적시

켜 반응적 공격성을 증가시키며(마경희 외, 

2018; 연지영, 이훈, 2020), 이러한 공격성은 

사회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개인에게 통

제력 상실감과 자아존중감 저하를 유발하고, 

결국 우울을 심화시킬 수 있다(Dodge, 2006). . 

또한 Xiong 외(2021)는 차별 경험이 부정 정서

를 매개로 반응적 공격성을 강화시키며, 이러

한 경로가 다시 우울을 심화시킨다는 점을 실

증적으로 보고하였다. 실제로 Stop Hate UK 

(2021)의 보고에 따르면, 2019–2020년 동안 여

성혐오 동기 사건이 전년 대비 50% 이상 증

가하여, 성불평등인식이 사회적 공격성과 혐

오 범죄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성불평등인식과 우울의 

단순 연관성에 초점을 맞추어 왔지만(Georgeac 

& Rattan, 2019), 인식이 우울에 미치는 구체적 

심리 경로는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 Landry 

& Mercurio(2009)는 통제감, Fischer와 Bolton 

(2010)은 공정성 신념, 마경희 외(2018)는 분노

를 매개변수로 제안했으며, Kinias와 Kim(2012)

과 Pascoe, Smart Richman(2009)는 특히 분노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성불평등인식이 

분노와 반응적 공격성을 촉발하고, 이 두 변

인을 매개로 우울에 이르는 과정을 실증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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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빈도

(명)

백분율

(%)

성별
남 238 50.5

여 233 49.5

나이

(M = 29.17)

만 20–29세 253 53.7

만 30–39세 218 46.3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1 4.5

대학교 재학 59 12.5

대학교 졸업 357 75.8

대학원 이상 34 7.2

직업

대학(원)생 82 17.4

전업주부 13 2.8

무직 5 1.1

전문/관리직 43 9.1

생산/기술 관련직 50 10.6

사무직 205 43.5

공무원/공무직 13 2.8

서비스/판매직 44 9.3

자영업 12 2.5

기타 4 0.8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239 50.7

경기도 125 26.5

인천광역시 25 5.3

기타 71 17.5

종교

없음 307 65.2

개신교(기독교) 91 19.3

천주교 36 7.6

불교 34 7.2

유교 3 0.6

이념 성향

매우 진보 21 4.5

진보 134 28.6

중도 263 56.1

보수 51 10.9

월 소득

(단위 : 만 원)

100 미만 75 17.4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49 2.8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195 1.1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 113 9.1

4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 29 10.6

500만 원 이상–600만 원 미만 9 43.5

1,000만 원 이상 1 0.2

성불평등

관심도

전혀 관심이 없다 52 11

별로 관심이 없는 편이다 167 35.5

약간 관심이 있는 편이다 220 46.7

매우 관심이 있다 32 6.8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 = 471)로 규명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나아가 

기존 연구의 상당수가 여성 집단에 국한되어 

왔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남

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경로를 비교․분석하였

다. 이를 통해 성불평등인식이 성별에 따라 

유사하게 작동하는지, 혹은 경로 강도에서 차

이를 보이는지를 탐색함으로써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종합하면, 초기 성인기 우울 연구에서 개인

적 요인 위주 접근의 한계가 지적되어 왔으므

로, 이 시기의 정신건강 이해에는 사회․맥락

적 요인과 정서 경험의 상호작용 고려가 중요

하다(정슬기, 김지선 2021; Cabezas-Rodríguez et 

al., 2020). 특히 성불평등인식과 초기 성인기 

우울의 관계가 제안되었지만, 이 관계를 매개

할 구체적 변수와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간과된 사

회․맥락적 요인으로서 성불평등인식을 다루

고, 이를 분노와 반응적 공격성의 매개 경로

를 통해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청년층 우울을 이해하는 새로운 설명

틀을 제시하고, 젠더 갈등이 심화되는 한국 

사회의 맥락 속에서 정신건강 개입의 필요성

을 부각한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Erikson(1968)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에 따라 초기 성인기(만 19세 이상~39세 

이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거주 성인들을 대

상으로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온라인 설문조

사 플랫폼(구글폼)을 통해 모집하였으며,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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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명(남 242명, 여 250명)으로부터 설문 응답

을 수집하였다. 설문지는 총 65문항으로 구성

되어 약 15분이 소요되었으며, 조사 시작 전 

모든 참여자는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대한 설

명을 읽고 자발적으로 동의하였다. 참여자는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안내

받았고, 참여 감사의 의미로 소정의 커피 기

프티콘을 제공받았다.

수집된 데이터 중 일관성 없는 응답(예: 단

문항 반복, 빠른 응답 등)이 확인된 21명분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471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참여자의 주요 인구통계학적 특

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최종분석 대상자 471

명 중 남성은 238명(50.5%), 여성은 233명

(49.5%)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9.17세(SD = 

3.86)였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253명(53.7%), 

30대가 218명(46.3%)으로 구성되었고, 거주 지

역은 서울․경기가 전체의 82.5%를 차지하였

다. 또한 성불평등 문제에 관심이 있는 참여

자가 과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매우 관심 

있음 6.8%, 다소 관심 있음 46.7%). 본 연구는 

단국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승인번호: 2022-06-009-001)을 받

은 후 진행되었다.

측정 도구

성불평등인식 척도

본 연구에서는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실시한 

“2030 젠더 인식 조사” 설문 중 성불평등 관

련 문항들을 사용했다. 이 척도는 사회 전반, 

취업․승진, 정치 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불평등 경험 정도를 묻는 6개 문항으로 구

성되며, 각 문항은 “성평등(1점)”부터 “매우 성

불평등(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한다. 

문항 총점이 높을수록 성불평등인식 정도가 

크다. 류연규, 김영미(2019)의 연구에서 이 척

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2로 보고되었으

며, 본 연구에서도 유사한 수준의 신뢰도(α = 

.82)가 관찰되었다.

상태분노 척도

Spielberger 외(1988)의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STAXI)의 한국어판(STAXI-K, 전겸구 

외, 1997)을 활용하였다. 원 척도는 상태분노, 

특성분노 등으로 구성되나, 본 연구에서는 현

재의 분노 상태를 측정하는 상태분노(10문항)

만을 사용했다. 예를 들어 “나는 지금 화가 난

다”, “물건을 부수고 싶다” 등 일시적 분노 상

태를 묘사하는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

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응답하

도록 하였다. 총점은 10–4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상태분노 수준이 높음을 나타낸다. 

STAXI-K는 전겸구 외(2001)가 개발한 통합판

을 기반으로 하며, 윤정민, 이승연(2021)은 이 

척도의 신뢰도를 .91로 보고한 바 있다. 본 연

구에서도 상태분노 척도 신뢰도가 α = .91로 

높게 나타났다.

반응적 공격성 척도

Denson 외(2006)이 개발한 Displaced Aggression 

Questionnaire(DAQ)를 이하나(2009)가 한국어로 

타당화(DAQ-K)한 척도를 사용했다. 이 척도는 

총 29문항으로, 분노반추(10문항), 보복계획(9

문항), 반응적 공격행동(10문항)의 세 하위 요

인으로 이루어진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7점)”까지 7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며, 총점이 높을수록 반

응적 공격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하나(2009)

의 연구에서 DAQ-K의 전체 신뢰도는 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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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와 유

사한 수준의 높은 신뢰도가 확인되었다.

우울 척도

Radloff(1977)의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를 전겸구 외(2001)가 

한국어로 통합 개발한 20문항 한국판을 사용

했다. 이 척도는 “지난 일주일간 우울감”, “집

중력 저하”, “식욕 부진” 등 우울 관련 인지․

행동․신체 증상을 평가한다. 각 문항은 “전혀 

없었다(1점)”에서 “거의 매일 있었다(4점)”까지 

4점 척도로 응답하며, 총점은 60점으로 점수

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총점 15점 이하는 정상 범위, 16

–22점은 경도 우울, 23점 이상은 고도 우울로 

간주한다(신민섭 외, 2015). 손지빈, 홍정순

(2021)은 한국판 CES-D의 신뢰도를 α = .94로 

보고했으며, 본 연구에서도 우울 척도 신뢰도

는 α = .94로 높게 나타났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6.0을 이용하여 기술통

계분석을 실시하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

성과 주요 변인들의 기초 통계치를 산출하

였다. 이어 신뢰도 분석을 통해 각 척도의 

Cronbach’s α를 계산하였다. 성불평등인식, 상

태분노, 반응적 공격성, 우울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고, 다변량 

정규성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 변수들의 왜도

(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검토하였다(Kline, 

2015 기준: |왜도| < 2, |첨도| < 7 충족 시 

정규성 만족). 구조모형 분석을 위해 AMOS 

28.0을 사용하였으며, Anderson & Gerbing(1988)

의 2단계 방법에 따라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을 

순차적으로 검증하였다. 측정변인이 잠재변

인을 적절히 측정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먼저 실시하였고, 모형 적합도 평

가지표로 χ²,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comparative fit index 

(CFI), tucker–lewis index (TLI) 등을 사용하였

다. 여기서 χ²은 표본크기에 민감하므로(홍세

희, 2000), RMSEA ≤ 0.08, CFI․TLI≥0.95 기

준을 함께 고려하여 모형 적합도를 평가하였

다(문수백, 2010; Hu & Bentler, 1999). 추가로 

Bentler & Bonett(1980)의 χ² 차이 검증을 통해 

모형 간 적합도 개선 여부를 비교하였다(∆df 

= 1당 χ²값 ≥ 3.84일 때 p < .05 유의). 마지

막으로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

(재추출 5,000회, 95% 신뢰구간)을 활용하였다. 

AMOS 기본 결과는 총 간접효과만을 제공하므

로, Cheung와 Lau(2008)과 Macho 과 Ledermann 

(2011)가 제안한 방식을 참고하여 개별 매개경

로를 평가하기 위해 팬텀 변수(phantom variable)

를 도입하였다. 팬텀 변수는 분산을 0으로 고

정하여 모형 적합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상태분노 및 반응적 공격성을 통한 개별 및 

순차적 간접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절차는 배병렬(2011)의 방법을 따라 수행

하였다. 추가적으로, 성별에 따른 경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남성(n = 238)과 여성(n = 233) 

집단으로 구분하여 다집단 구조방정식 모형을 

추정하였다. 이때 성불평등인식(3문항 평균), 

상태분노(3문항 평균), 반응적 공격성(분노반

추․보복계획․행동적 전위공격성 3지표 평

균), 우울(우울 묶음 3지표 평균)을 표준화한 

뒤, 성불평등인식이 상태분노를 거쳐 반응적 

공격성으로 이어지고 최종적으로 우울에 이

르는 연속 매개 경로를 집단별로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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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인
전체 M 

(SD)

남성 M 

(SD)

여성 M 

(SD)
α 1 2 3 4

1 성불평등인식
2.39 

(0.94)

2.98 

(0.72)

3.12 

(0.74)
0.87 -

2 상태분노
1.61 

(0.66)

2.85 

(0.78)

2.93 

(0.80)
0.92 0.71** -

3 반응적 공격성
2.89 

(1.25)

2.64 

(0.69)

2.70 

(0.73)
0.89 0.66** 0.75** -

4 우울
1.82 

(0.53)

2.91 

(0.81)

3.05 

(0.83)
0.94 0.79** 0.81** 0.79** -

모든 상관계수는 Pearson’s r임. **p < .01.

전체 상관계수 기준이며, 성별별 상관계수는 다음과 같음.

남성: r12 = .74**, r13 = .65**, r14 = .80**, r23 = .76**, r24 = .85**, r34 = .80**.

여성: r12 = .68**, r13 = .62**, r14 = .76**, r23 = .73**, r24 = .76**, r34 = .75**.

주. N = 471, 남성 n = 238, 여성 n = 233.

표 2.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신뢰도 및 상관분석 (전체 및 성별 집단)

각 경로계수는 표준화 회귀계수로 보고하였

으며, 연속 간접효과의 유의성은 5,000회 부

트스트랩(편향 보정 95% 신뢰구간)으로 평가

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주요 변인의 기초 분포와 신뢰도를 확인하

기 위해 기술통계를 산출하였다. 전체 표본의 

결과는 표 2에 나타냈다. 모든 변인의 평균

과 표준편차는 정상 범위 내에 분포하였고, 

Cronbach’s α 값 또한 .80 이상으로 양호한 내

적 합치도를 보였다. 왜도와 첨도의 절댓값이 

2를 넘지 않아 다변량 정규성 가정도 충족되

었다. 전체 상관분석에서 성불평등인식은 상

태분노(r = .71, p < .01), 반응적 공격성(r = 

.66, p < .01), 우울(r = .79, p < .01)과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상태분노는 반응

적 공격성(r = .75, p < .01)과 우울(r = .82, p 

< .01)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반응적 공격

성과 우울 간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r = .79, 

p < .01)이 확인되었다. 성별로 분리한 분석에

서도 남성과 여성 집단 모두에서 유사한 경향

이 나타났다. 다만 성불평등인식이 상태분노

와 연결되는 상관은 여성 집단에서 상대적으

로 더 강하게 나타났으며, 반응적 공격성과 

우울 간의 상관은 남성 집단에서 다소 높게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주요 변인들이 서

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성별에 따라 경

향성의 강도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

한다.

추가적으로, 주요 변인 간 상관이 높게 나

타나 다중공선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성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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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변인 측정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성불평등인식

성불평등인식 1 1 .87 - -

성불평등인식 2 .99 .82 .045 21.99***

성불평등인식 3 1.03 .86 .043 23.87***

상태분노

상태분노 1 1 .95 - -

상태분노 2 .99 .93 .025 39.38***

상태분노 3 .96 .91 .026 36.43***

반응적 공격성

행동적 전위 공격성 1 .93 - -

보복계획 1.15 .95 .030 21.99***

분노 반추 .99 .85 .035 28.30***

우울

우울 1 1 .95 - -

우울 2 1 .93 .024 40.72***

우울 3 .99 .95 .022 44.38***

***p < .001.

주. CR(critical ratio) = t 값

표 3.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N = 471)

등인식, 상태분노, 반응적 공격성을 독립변수

로, 우울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에서 공차 

값은 .358–.460, VIF 값은 2.18–2.79로 나타났

다. 모든 지표가 일반적 기준(VIF < 10, 공차 

> .10)을 충족하였으므로 본 모형에서 다중

공선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표 3 

참조).

구조방정식 모형검증

측정모형 검증

연구모형의 구조적 경로를 검토하기에 앞

서, 각 잠재변인이 측정변수들에 의해 충분히 

설명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

(CFA) 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4개의 잠

재변인인 성불평등인식, 상태분노, 반응적 공

격성, 우울을 분석에 포함하였으며, 이 중 성

불평등인식, 분노, 우울은 단일 요인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 문항 묶음(item parceling) 방식

을 적용하여 측정변인을 구성하였다(이지현,  

김수영, 2016). 문항 묶음 시에는 문항의 요인

부하량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요인 알고리즘

(factorial algorithm) 방식을 사용하였다(Little et 

al., 2013). 그 결과, 성불평등인식은 세 개의 

측정변수(성불평등인식1, 2, 3), 상태분노는 세 

개의 측정변수(분노1, 2, 3), 우울도 세 개의 

측정변수(우울1, 2, 3)로 구성되었으며, 반응적 

공격성은 기존 하위요인을 기반으로 구성된 

측정변인을 사용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² = 172.72 (df = 48), CFI = .98, TLI 

= .97, RMSEA = .07 (90% 신뢰구간 = [.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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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구조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성불평등인식 → 상태분노 .57 .77 .031 18.40***

성불평등인식 → 반응적 공격성 .34 .25 .074 4.57***

성불평등인식 → 우울 .24 .41 .026 9.26***

상태분노 → 반응적 공격성 1.13 .62 .098 11.48***

상태분노 → 우울 .24 .31 .038 6.35***

반응적 공격성 → 우울 .13 .29 .019 6.59***

***p < .001.

주. CR(critical ratio) = t 값

표 4. 최종모형의 경로계수 및 유의도 검증

.086])로 나타났으며, 이는 Hu와 Bentler(1999)가 

제안한 기준(CFI ≥ .95, TLI ≥ .95, RMSEA ≤ 

.08)을 만족하여 전반적으로 우수한 모형 적합

도를 나타냈다. 따라서 잠재변인들이 측정변

수에 의해 적절히 설명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4의 요인부하량 결과를 살펴보면, 성불평

등인식 관련 측정변인의 요인부하량은 .82

–.87, 상태분노는 .91–.95, 반응적 공격성은 .85

–95, 우울은 .93–.95의 범위에 있었으며, 모든 

요인부하량은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 결과는 각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수들이 높은 설명력을 갖고 있으며, 측

정 타당성이 확보되었음을 나타낸다.

구조모형 검증

다음으로, 설정된 연구모형의 경로가 유의

한지를 확인하고, 각 변수 간 관계를 파악하

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4 및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경로계수 분석 결과, 성불평등인식은 상태

분노(β = 0.77, p < .001), 반응적 공격성(β =  

0.25, p < .001), 우울(β = 0.41, p < .001)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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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최종모형의 팬텀 변수(phantom variable) 설정

경로 직접 효과
간접효과

(95% 신뢰구간)
총 효과

성불평등인식 → 상태분노 .77*** .77***

성불평등인식 → 반응적 공격성 .25*** .64***(.52–.79) .89***

성불평등인식 → 우울 .41*** .26***(.22–.32) .67***

상태분노 → 반응적 공격성 .62*** .62***

상태분노 → 우울 .31*** .14***(.91–.21) .45***

반응적 공격성 → 우울 .29*** .29***

***
p < .001

표 5. 각 변인의 직접 효과, 간접효과 및 총 효과

두에 대해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성불평등을 인식할수록 상태

분노와 공격성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우울감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상태분노는 반응적 공격성(β = 0.62, p 

< .001) 및 우울(β = 0.31, p < .001) 모두에 

대해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는 분노가 공격적 행동과 정서적 

고통 모두의 선행요인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반응적 공격성은 우울(β = 0.29, 

p < .001)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이 결과는 반응적 공격성이 단순한 

행동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정서적 고통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중 매개효과 검증

구조모형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서 제시한 이중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 분석은 AMOS 28.0을 

사용하여 수행되었으며, 재표본 추출 횟수는 

5,000회, 신뢰수준은 95%로 설정하였다. 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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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효과 크기 SE
95% 신뢰구간(CI)

하한값 상한값

성불평등인식 → 상태분노 → 우울 p2 .14*** .03 .08 .20

성불평등인식 → 반응적 공격성 → 우울 p4 .04*** .01 .02 .07

성불평등인식 → 상태분노 → 반응적 공격성 → 우울 p7 .08*** .02 .05 .12

*** p < .001.

표 6. 상태분노와 반응적 공격성의 매개효과

스트래핑 분석은 간접효과의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을 산출하여, 해당 구간에 0이 포

함되지 않을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

낸다(Hayes, 2013; Macho & Ledermann, 2011).

AMOS 기본 분석에서는 복수의 매개변인을 

포함한 모델에서 총 간접효과만 제공되기 때

문에, 개별 매개 경로와 이중 매개경로(serial 

mediation)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팬

텀 변수(phantom variable) 기법을 활용하였다

(Cheung & Lau, 2007). 팬텀 변수는 표면상에는 

모델에 나타나지 않지만, 계산 목적을 위해 

삽입된 구조로, 모형 적합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각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독립적으

로 검토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연구 모형에 기

반하여, 본 연구는 총 세 가지 간접 경로를 

설정하고 각 경로의 매개효과를 검토하였다.

첫 번째 경로인 ‘성불평등인식 → 상태분노 

→ 우울’의 간접효과는 B = 0.14, p < .001, 

95% CI [0.08, 0.20]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 이는 성불평등인식이 분노를 매개로 

하여 우울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 경로인 ‘성불평등인식 → 반응적 

공격성 → 우울’의 간접효과는 B = 0.04, p < 

.001, 95% CI [0.02, 0.07]로 확인되었으며, 역

시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보였다. 즉, 성불평등

인식으로 인한 공격성이 우울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세 번째 경로인 ‘성불평등인식 → 상태분노 

→ 반응적 공격성 → 우울’의 이중 매개효과

는 B = 0.08, p < .001, 95% CI [0.05, 0.12]로 

나타났다. 해당 신뢰구간 역시 0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태분노와 반응적 공격성이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성불평등인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성불평등인식이 우울을 유발

하는 과정에서 정서적 반응(상태분노)과 행동

적 반응(반응적 공격성)이 독립적으로뿐만 아

니라 연쇄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상태분노와 반응적 공격성 간의 연결고

리가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은, 성불평등인식

에 대한 심리적 반응이 단순한 감정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격성과 같은 외현적 

행동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결과이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세 가지 간접경로 모

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를 확인하

였으며, 이 가운데 ‘상태분노 → 반응적 공격

성’을 거치는 이중 매개경로의 효과 역시 독

립적으로 입증되었다. 이는 성불평등인식이 

초기 성인기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함

에 있어 정서적․행동적 요인의 순차적 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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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결과

이다.

성별 다집단 분석

성별에 따른 경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남

성(n = 238)과 여성(n = 233) 집단을 구분하여 

동일한 연구모형을 추정하였다. 두 집단 모두

에서 주요 변인 간 상관은 높은 정적 연관을 

보였다(남성: 성불평등인식과 상태분노 r = 

.74, 상태분노와 반응적 공격성 r = .76, 반응

적 공격성과 우울 r = .80; 여성: 각각 r = 

.68, .73, .75). 표준화 회귀계수를 기반으로 한 

연속 매개 추정에서, 남성 집단은 성불평등인

식이 상태분노에 미치는 영향 β = .74(p < 

.001), 상태분노가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

향 β = .61(p <.001), 반응적 공격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β = .29(p <.001)으로 모두 유의

하였다. 여성 집단에서도 동일한 경로가 유의

하였으며(β = .68, β = .57, β = .31; 모두 p 

<.001), 특히 성불평등인식이 상태분노에 미치

는 영향은 여성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경향을 

보였다.

연속 간접효과는 남성에서 효과크기 = 

.129, 95% CI [.07, .19], 여성에서 효과크기 = 

.117, 95% CI [.07, .18]로 두 집단 모두에서 유

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불평등인식이 우

울에 이르는 경로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공

통적으로 작동함을 보여주면서도, 세부 경로 

강도에는 성별 차이가 일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논  의

본 연구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39

세 성인 남녀 471명을 대상으로 성불평등인식

과 우울의 관계에서 상태분노와 반응적 공격

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또한, 성불평등

인식과 우울의 관계에서 상태분노와 반응적 

공격성이 순차적으로 매개효과를 보이는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에 대한 논

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불평등인식은 우울에 정적으로 영

향을 미쳤다. 이는 성불평등을 경험하거나 

인식 수준이 높은 개인이 더 큰 심리적 고통

과 우울을 경험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Cabezas-Rodríguez et al., 2020; Pascoe & Smart 

Richman, 2009). 특히,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집단별로 분석

을 실시함으로써 성별 차이를 비교할 수 있었

다. 분석 결과, 성불평등인식은 두 집단 모두

에서 우울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

며, 성불평등인식이 상태분노로 이어지는 경

향은 여성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녀 모두에서 성불평

등인식이 우울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이 됨

을 보여주면서도, 정서적 반응의 강도에서는 

성차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컨대 

Pascoe 와 Smart Richman(2009)의 메타분석에 따

르면, 성불평등인식은 우울과 정적 상관을 보

였으며, 높은 인식 수준은 심리적 고통 증가

와 신체적 건강 악화와도 관련이 있었다

(Landry & Mercurio, 2009). 국내 연구에서도 여

성의 경우 성불평등인식이 높을수록 기본권 

침해를 강하게 인식하며 우울을 경험하는 것

으로 나타났고(안상수 외, 2015), 남성의 경우 

높은 인식이 사회적 특권 상실감으로 이어져 

우울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다(이웅, 임란, 

2014; 마경희 외, 2018). 이로써 초기성인기 우

울을 이해할 때 개인적 요인뿐 아니라 사회문



문지효․배성만 / 2030세대의 성불평등인식과 우울의 관계에서 상태분노와 반응적 공격성의 이중 매개효과

- 851 -

화적 요인으로서의 성불평등인식이 중요한 변

수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상태분노의 매개효과 결과는 예상과 

부합하였다. 성불평등인식이 높은 개인은 특

유의 부당함에 대한 분노를 경험하게 되고, 

이 분노가 우울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

용하는 것이다(Munar, 2018; Pascoe & Smart 

Richman, 2009). Kinias 와 Kim(2012), 그리고 

Lam(2004)의 연구도 성불평등 상황에서 분노가 

촉발되면 우울감이 증폭된다고 보고한 바 있

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유머러스하거나 

애매한 방식으로 성불평등을 경험할 때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주변과의 갈등이 발생하여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강정석(2013)과 김학준(2014)은 일베(온라

인 커뮤니티) 사례를 통해, 성불평등인식이 높

은 여성이 비판적 발언을 할 때 역차별 논쟁

에 휘말려 심리적 갈등을 겪을 수 있음을 지

적했다. 강희영과 최유정(2019)의 연구에 따르

면, 이런 모순된 상황에서 여성은 역차별 취

급에 분노와 우울을 동시에 경험한다고 보고

되었는데, 본 연구 결과 또한 이러한 맥락을 

지지하며, 특히 여성 집단에서 성불평등인식

이 상태분노로 이어지는 경향이 더 강하게 확

인되었다.

셋째, 반응적 공격성의 매개효과도 유의하

게 나타났다. 이는 성불평등에 따른 좌절감이 

공격적 행동으로 표출되고, 이로 인한 부정적 

피드백이나 사회적 제약이 다시 우울을 증가

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Sue(2010)는 ‘마이크

로어그레션(microaggression)’을 특정 집단에 대

한 편견이나 차별이 일상 속에서 무의식적 혹

은 의도적으로 전달되는 미묘한 모욕․비하로 

정의하였으며, 이러한 반복적인 경험이 당사

자로 하여금 타인의 모호한 행동이나 발언까

지 잠재적 위협으로 해석하게 만들고 이를 

‘건강한 편집증(healthy paranoia)’이라 개념화하

였다. 즉, 일상적으로 축적되는 사소한 차별적 

경험은 실제 위험 가능성에 대한 경계 태도를 

과도하게 강화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

에서 반복된 성불평등인식은 잠재적 위협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하게 하며, 작은 자극에도 

적대적으로 대응하게 할 수 있다(류연규, 김영

미, 2019; Fischer & Bolton Holz, 2010). 그러나 

이러한 반응은 사회적 맥락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통제력 상실감과 무력감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결국 우울로 이어질 수 있다

(Dodge, 2006). 국내에서도 성불평등 상황에서 

20대 남성의 반응적 공격성이 남성 집단의 지

위 위협으로 받아들여져 남성의 관계 만족도

와 자아존중감을 감소시키고 우울을 증가시킨

다는 결과가 있었다(마경희 외, 2018). 본 연구

의 결과 역시 이 같은 맥락과 일치한다.

넷째, 상태분노가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또한 유의미했다. 이는 일반적으로 분노 

수준이 높은 사람이 더 공격적인 반응을 보

인다는 기존 연구들과 일치한다(김현옥, 2002; 

Agnew, 2001; Ganem, 2010). Agnew(2001)의 일

반긴장이론에 따르면, 일상적 스트레스(예: 지

속적 성불평등인식)는 개인에게 긴장(strain)을 

주어 분노나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유발

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격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윤정민, 이승연(2021)은 Agnew

의 관점을 바탕으로, 부정적 사건으로 인한 

긴장과 상태분노가 정보처리 능력을 저하시켜 

적절한 불만 표출을 어렵게 만들고, 결과적으

로 충동적인 공격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성불평등인식으로 

인한 상태 분노가 과도한 반응적 공격성으로 

표출됨을 확인함으로써, 이러한 이론적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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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초기성인기의 정서․행동 반응에 적용될 

수 있음을 뒷받침하였다.

마지막으로, 성불평등인식과 우울의 관계에

서 분노와 공격적 행동이 순차적으로 매개효

과를 지닌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선행연구에서도 성불평등을 인식한 후 분노

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정서이며, 이러한 

분노가 우울로 이어진다고 보고된 바 있다(마

경희 외, 2018; Munar, 2018; Pascoe & Smart 

Richman, 2009). 또한 한국 사회에서 성불평등

은 남녀 모두에게 중요한 사회 갈등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오재호, 박원익, 2020), 성불

평등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상대 성별에 대한 

적대감이 강화되는 현상이 관찰된다(연지영, 

이훈, 2020; Crockenberg, 1981). 이러한 결과는 

Pascoe & Smart Richman(2009)의 메타분석에서 

확인 된 인식된 차별이 개인의 부정적 정서를 

촉발하고, 이러한 정서가 우울을 비롯한 정신

건강 문제를 매개한다는 경로와 일치한다. 즉, 

성불평등인식이 상태분노를 촉발하고, 그 결

과 반응적 공격성을 거쳐 우울로 이어지는 본 

연구의 경로는 이론적으로도 일관성을 갖는다. 

아울러, 본 연구 결과는 한국 사회의 젠더 갈

등 양상을 반영하는 경험적 증거로도 해석될 

수 있다. Faludi(1992)의 backlash 개념이 성평등 

진전 과정에서 기존 성역할 규범을 고수하려

는 집단의 저항으로 인해 갈등이 증폭됨을 설

명하듯, 국내 연구들 역시 성역할 인식, 역차

별 논란, 성 관련 정책 변화가 사회적 갈등

을 격화시키는 양상을 보고하고 있다(류연규, 

김영미, 2019; 홍지아, 2022). 이러한 맥락에서 

성불평등인식으로 인해 유발된 공격적 공격성

은 사회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통제력 

상실감과 자아존중감 저하를 초래하며, 이는 

다시 우울을 심화시키는 경로로 작용한다

(이윤정, 김주희 2019; 정다운, 옥소연, 2022; 

Dodge, 2006; Lauritsen & Heimer,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확인된 상태분노와 반응적 공격

성의 매개 경로는 성불평등인식이 개인의 심

리적 고통을 넘어 사회적 갈등의 정서적 기반

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임상적․이론적 기여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2030세대에서 

성불평등인식과 우울 간 관계를 설명하는 이

중 매개 경로를 규명함으로써 초기 성인기 우

울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구체화했다. 기존 연

구에서 단순한 상관관계만 확인되었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상태분노와 반응적 공격성을 

매개 변수로 설정하여 성불평등인식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설명함으로써 이론적 

모형을 확장하였다. 이를 통해 임상 현장에서 

초기 성인기의 우울을 평가할 때, 사회적 불

평등에 대한 내담자의 주관적 인식 수준과 그

로 인해 촉발되는 정서․행동 반응을 중요한 

평가 요소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는 성별에 따른 경로를 구분

하여 분석한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성

불평등인식이 상태분노를 거쳐 반응적 공격성 

및 우울로 이어지는 동일한 경향이 확인되었

다. 다만 성불평등인식이 상태분노에 미치는 

영향은 여성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 

성별에 따라 정서적 반응 강도에는 차이가 있

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성불평등이 

특정 성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2030세대 

전반에서 중요한 정신건강 요인으로 작동하면

서도 성별에 따라 다소 다른 양상으로 발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성불평등인식이 상태분노와 반응적 

공격성을 순차적으로 거쳐 우울에 영향을 미

친다는 구체적인 경로를 밝힘으로써, 우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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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을 위한 실질적인 개입 지점을 제시했다. 

즉, 초기성인기의 우울 문제에 개입할 때 단

순히 인지적 측면(불평등 인식)에만 초점을 맞

추기보다, 상태 분노를 건강하게 다루는 정서 

조절 기술과 반응적 공격성을 대체할 수 있는 

건설적인 문제 해결 및 자기주장 훈련을 병행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사회적 차원에서는, 성불평등 관련 논

의가 갈등적 대립을 심화시키기보다 정서적 

반응(상태 분노)와 행동적 표출(반응적 공격성)

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

육적․예방적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국내에서 성불평등인식-상

태분노-반응적 공격성-우울의 연속적 매개 경

로를 성별 다집단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

증한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학문적 참신성

과 사회적 시의성을 동시에 가진다. 최근 한

국 사회에서 젠더 갈등과 혐오 표현이 심화되

는 맥락 속에서, 이러한 정서․행동적 반응이 

개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정책적․임상적 의의가 크

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 과제는 다음

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사회적 바람

직성 편향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향후 

연구에서는 면담이나 생리적 지표 분석 등 다

양한 방법론을 병행하여 성불평등인식과 정

서․행동 반응 간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탐

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 표집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 참여자 대부분이 서울․경기 지역 거

주자로 구성되었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

한 편의표집 방식으로 모집되었으므로 2030세

대 전반을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참여자의 대다수가 성불평등 문제에 관심이 

높은 편이어서 응답의 편향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지역과 배경이 다양

한 표본을 확보하여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

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본 연구는 성별 집단을 구분하여 연

속 매개 경로의 보편성과 일부 강도 차이를 

확인하였으나, 횡단 자료 특성상 인과적 해석

에는 유의가 필요하다. 또한 성별 이외의 교

차정체성(예: 연령대, 학력, 정치성향 등)에 

따른 경로 차이는 검증하지 못하였으므로, 향

후 연구는 다층․다집단 설계를 적용해 경로

의 맥락적 변이를 체계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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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ting Effect of State Anger and Reactive Aggre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Inequality Perceptions and 

Depression in 2030 Gen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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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d the dual mediating effects of state anger and reactive aggression in the association be

tween gender inequality perceptions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adults aged 19 to 39. An online self

-report survey was administered to 471 adults aged 19 to 39 (238 men and 233 women), and the resulti

ng data were analyzed. Analytic procedures consisted of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es, confirmat

ory factor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findings demonstrated that gender inequality per

ceptions exerted a direct effect on depressive symptoms. State anger and reactive aggression each accounted 

for a partial mediating role, and together they formed a sequential dual mediation pathway. These results 

indicate that gender inequality perceptions, state anger, and reactive aggression represent salient psychologic

al risk factors for depressive symptoms in adults in their 20s and 3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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